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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및 올바른 에너지 전환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리서치, 법률, 대외 협력, 커뮤니케이션 등의 폭넓은 방법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실질적 솔루션을 발굴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갑니다.

[Disclaimer] 본 보고서는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의 투자자 관여 부문에서 현대자동차그룹에 현재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 중인 기관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유럽 생산 공장 및 조립 거점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CBAM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재무 영향을 
조명합니다. 연차 보고서 및 산업 자료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규 CBAM 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철강 관련 비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련 데이터의 투명성에 한계가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추정치를 바탕으로 비용을 하한 및 상한 범위로 제시했습니다. CBAM 비용 산정 시 원칙적으로 철강의 직접 배출량만 반영되지만, 정확한 배출집약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스코프 1, 2, 3 배출량을 포함한 가장 보수적인 상한선을 적용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투자 권유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율 일관성을 위해 모든 수치는 2026년 5월 5일 기준 환율인 원/달러(KRW/USD) 1,471.31원 및 유로/달러(EUR/USD) 1.1300달러를 적용하여 미 달러로 환산했습니다.  

https://forourclimate.org/research/676
https://forourclimate.org/research/671?utm_source=resear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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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4월 7일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첫 

공식 인증서 가격을 이산화탄소 1톤당 75.36유로로 확정 발표했다. 2026년 1월부터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EU 역내 공장은 CBAM 신고인(Declarant) 지위를 갖게 되었다. CBAM은 투자자에게 

재무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양사가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공개한 관련 정보는 아직 매우 제한적이다. 

본 보고서는 누락된 변수를 파악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향후 철강 관련 CBAM 비용 범위를 추정하는 

한편, 재무 모델의 한계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상쇄 크레딧의 사용을 

새롭게 포함하는 규정이 2026년 5월 초 발효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상쇄 배출권 

활용 범위는 수입품 내재 배출량의 10%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한국은 2030년까지 철강 산업에 무상할당을 

적용하고 있어 현재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본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기후솔루션의 기존 CBAM 연구를 바탕으로 공시 격차를 살펴본다. 이전 연구에서, 양사 연차보고서에 

공시된 차량 1대당 철강 중량과 세계자동차철강협회(World Auto Steel Association) 연구에서 확인된 차량 1대당 철강 중

량 사이에 0.57톤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현대제철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완성차 계열사인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탄소중립 목표가 불일치한다. 현대자동차는 2030년까지 CBAM 관련 비용을 21억 원으로 공시한 반면, 기아

는 관련 비용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양사 모두 해당 수치의 산정 방식과 방법론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CBAM 

관련 철강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추정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중 미공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검증된 탄소집약도 지표

2. 철강 조달 방식 (예: 고로-전로(BF-BOF) 방식 vs. 전기로(EAF) 방식)

3. 제철소의 소재지 (한국 vs. EU)

4. 수출 부품의 상세 정보 (예: 원자재, 사전 조립 부품, 또는 완제품 승용·상용차 여부)

5. 유럽 탄소배출권(EUA) 가격 전망

6. 데이터 및 산정 방식의 방법론 

7.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보유한 그룹 내 법인에 관한 정보  

본 보고서는 이러한 항목을 투자자가 요구해야 할 핵심 공시 사항으로 제시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CBAM 비용 부담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CBAM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과 투자자가 2028년부터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룬다. 또한 리스크의 상한선 및 실무 추정치 

모델을 활용하고, 그 한계를 논의하여 각 모델이 미치는 재무적 영향의 범위를 제시한다. 아울러 CBAM 배출량 산정 

공식의 핵심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나아가 시나리오별 분석을 제시한다.

＊	 https://unfccc.int/files/essential_background/convention/application/pdf/english_paris_agreement.pdf#pag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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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영업팀은 올해 2월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소재 약 30개 유럽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EU CBAM 

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 나흘간 진행된 설명회에서 현대제철은 준수 주기(compliance cycle)와 CBAM 비용 시나리오

에 따른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분석 결과의 핵심 전제인 탄소 배출량과 집약도 데이터는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공개인 상태이다.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으나 배출량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뜻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요 자동차 강판 공급업체가 철강 부문의 배출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는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그룹 투자자에게 공개한 적이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공시 격차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결국 문제는 데이터의 부재가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의 선택적 공시인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 EU 공장의 CBAM 적용 근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철강 및 철을 포함한 6개 고배출 업종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2028년 이후에는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복합품목분류표

(Combined Nomenclature, CN)에 따라 현대제철의 한국 사업장에서 출하하는 자동차용 철강 부품(예: CN 7208, 7209, 

7210, 7225)은 Regulation (EU) 2023/956 부속서 I에 따라 CBAM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아래 표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의 EU 공장이 Regulation (EU) 2025/486상 승인된 CBAM 

신고인으로 분류되는 근거로 관련 법률 조항과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은 탄소 가격 면제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면제 기준인 총 수입 중량 연간 50톤도 초과한다.

I. �내부 정보와 외부 공시의 간극

[표 1]  CBAM 신고인의 법적 의무 

출처: Regulation (EU) 2023/956, Regulation (EU) 2025/2083 및 Regulation (EU) 2023/956 제2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법적 근거 주요 내용 현대자동차 및 기아 적용 사항 적용 유무

Reg. (EU) 2023/956
부속서 I

CN 코드별 CBAM 신고 대상 수입품 
목록을 규정함

철강 수출 제품(예: CN 7208, 7209, 
7210, 7225)은 신고 대상에 해당함

CBAM 적용

Reg. (EU) 2023/956
부속서 III

CBAM 면제 대상인 국가 목록을 규정함
한국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CBAM 면제 대상이 아님

면제 없음

Reg. (EU) 2025/2083
부속서 VII, 파트 1

연간 수입 총중량이 50톤 미만인 물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규정함

현대자동차와 기아 모두 해당 기준을 
초과함

기준 초과

Reg. (EU) 2023/956
제4조 제(1)항

“상품은 승인된 CBAM 신고인을 통해서만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함

체코 및 슬로바키아 공장이 모두 가동 
중이며 한국산 철강을 계속 공급받고 
있으므로, CBAM 신고인 지위가 부과됨

법적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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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U) 2023/956 제22조 제1항은 CBAM 신고인이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에 따라 정확한 CBAM 

인증서(EU-ETS certificates)를 구매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첫 번째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본 보고서는 자동차용 철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지만, CBAM 비용 산정을 위해 기업이 

세부적인 데이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철강 관련 

CBAM 예상 비용 범위를 적절히 산정하기 위해 현재 데이터 공시 문제점을 검토한다.

공시 점검: 제3자 검증을 가로막는 공시 공백

현대자동차의 2025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는 CBAM을 중요한 재무 리스크로 언급하며, “CBAM 적용 대상 원자

재의 가격 상승으로 원재료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에 대해 2030년 기준 

예상되는 연간 추정 비용으로 21억 원(약 143만 달러)에 해당하는 단일 수치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공시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산정 방법론이나 비용 계산 방식은 투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기아의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CBAM뿐 아니라 CSDDD(공급망 실사지침)와 CSRD(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EU 내 순환 경제 및 

공급망 관리와 관련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 평판 및 ESG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아 

슬로바키아 질리나(Zilina) 공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표 2]  CBAM 예상 비용 공시 현황

출처: 2025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2025 기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공시 내역 미공시 내역  중요성

현대자동차
21억 원 (약 143만 달러)  
(2030년까지 체코 공장에 한정)

• 산정 방법론 
• 철강 조달 물량 
• 탄소집약도 
• EUA 예상 가격 
•단계적 적용 비율

현대자동차가 공시한 수치 검증 불가 
방법론이 부재한 수치는 공시 데이터로 
간주되기 어려움

기아  
미공시
(슬로바키아 공장 비용 미공시)

슬로바키아 공장 또는 CBAM 산정에 
대한 언급 없음

  검증할 수 있는 수치 부재 

위 표에서 보듯이, 양사 모두 보고서에서 CBAM을 중대한 재무 리스크로 꼽았음에도 불구하고 CBAM 비용 영향과 

관련한 투명한 재무 지표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두 가지 변수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중요하다. 

1. EU 공장으로 수입되는 철강의 탄소집약도(tCO₂/t)

2. 차량 1대당 사용되는 철강량(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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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철강 조달 방식, 공급 구조, 조달 비중과 같은 기타 조건 또한 변수로 작용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업보

고서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와 기아 모두 철강 탄소집약도(tCO₂/t) 또는 총 철강 사용량

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철강 탄소집약도 (tCO₂/t)

현재 공시된 자료에는 현대제철 및 포스코 등 외부 공급업체에서 조달한 원자재의 톤당 배출량, 구매 물량, 생산 

방식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철강을 고로-전로(BF-BOF) 혹은 전기로(EAF) 방식으로 생산하는지에 따라 철강 

탄소집약도는 각각 2.34 tCO₂/t, 0.6 tCO₂/t으로 편차가 매우 커진다. 철강 탄소 집약도는 CBAM 비용을 추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일 변수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참고 자료  

2025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및 기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A.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2025 회계연도)

본 보고서 초안 작성 이후 2026년 6월 30일 최초로 현대자동차의 탈탄소화 목표를 담은 2026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현대자동차는 2024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주요 

원소재의 탄소집약도(kgCO2/kg)를 단계적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며 철강 관련 배출량을 2035년까지 

약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더불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2026 회계연도)부터 하이브리드 전기로에서 생산된 철을 사용하여 “기존 

대비 탄소 배출을 20% 저감한” 철 스크랩과 전기로를 활용한 복합공정 철강을 적용하고 이후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즉, 기존 고로-전로(BF-BOF) 방식에서 벗어나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것이다. 더불어 2029년 이후에는 현대자동차가 현재 미국 루이

지애나 주에 건설 중인 현대제철 전기로 제철소를 통해 “약 60~70% 탄소 저감된” 철강을 도입할 것

이라고 밝혔다. 

1) 탄소 배출량 감축 경로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철강 탈탄소화를 위해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한 점은 유의미한 성과이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공시 격차는 여전히 다루지 않았다. 2024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탄소집약도 수치와 철강 원산지 뿐만 아니라 예상된 감축량(%)이 EU CBAM 

기준이나 스코프 1 배출량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대한 방법론이 모두 누락되었다.

2) 미국 루이지애나 주 제철소 
미국 루이지애나 주 제철소는 현대제철(50%), 현대자동차(15%), 포스코(20%), 기아(15%)가 합작 

투자한 프로젝트이다. 미국은 EU CBAM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루이지애나 주에서 생산한 철강이 

체코 및 슬로바키아 공장으로 수출될 경우에는 CBAM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새로운 시나리오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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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제품을 수입할 경우와 탄소집약도에 관한 가정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보고서에는 

루이지애나 주 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 운송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2026년부터 철 스크랩과 전기로를 활용한 복합공정 철강을 통해 예상되는 

감축량(약 20%)은 본 보고서 제4장에서 다룬 현대제철의 하이아크(Hy-Arc) 1단계 수치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본 보고서 모델링에서 사용한 EU CBAM BF-BOF 기준 대신 "기존 대비" 

저감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기준은 상이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

 B. 기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25 회계연도) 

기아 또한 최초로 철강 탈탄소화 목표를 발표했다. 다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단계별 감축 목표는 

현대자동차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기아는 "2030년까지 철강 탄소 배출을 25% 감축, 

2040년까지 50%, 2050년까지 10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국내 생산 방식을 

중심으로, 2029년부터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 제철소에서 생산한 저탄소 철강을 통해 전기로 기술을 

채택하여 점차적으로 배출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탄소집약도 기준 수치와 한국산 철강 비중을 공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U 

CBAM 기준 대비 예상 감축량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방법론을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 슬로바키아 

공장이 부담해야 할 비용 또한 여전히 미공시 상태이다.

철강 사용량 (단위: 톤)

원자재 사용에 관한 데이터는 일부 공시되었으나, 포괄적인 세부 내역은 부재하다. 현대자동차는 2024년 보고서에서 

철강 사용량은 123만 8,092톤, 철 스크랩은 40만 7,423톤으로, 총 164만 5,515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 

1대당 철강과 알루미늄을 합산 사용량은 0.33톤으로 공시되었다. 이 수치는 2024년 차량 판매량 414만 6,335대를 

기준으로 할 때 보고서 데이터와 부합한다. 그러나 세계자동차철강협회와 기후솔루션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의 표준 철강 사용량은 약 0.9톤으로 추정되며, 현대자동차가 제시한 수치는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약 세 배에 달하는 차이는 산정 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현대자동차는 자체 프레스 공장에서 가공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무게만 산정하는 반면, 차체 사전 조립품, 섀시 부품, 서스펜션 시스템 등의 협력업체에서 납품받은 사전 

제작 철강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아의 경우, 2024년 국내 프레스 공장에서 사용한 철강 20만 4,000톤만 보고했다. 

이 수치만으로는 기아의 국내외 전체 철강 사용량을 파악할 수 없으며, 현대자동차보다 더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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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시 항목 중 제3자 검증과 산정을 위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다.

[표 3]  공시 점검 스코어카드

공시 항목 현대자동차 기아

철강 탄소집약도 (tCO₂/t) 미공시 미공시 

고로 vs. 전기로 비중 미공시 미공시

철강 사용량 산정 범위 (톤) 일부 공시 일부 공시

한국산 철강 비중 미공시 미공시

CBAM 방법론 미공시 미공시

CBAM 예상 비용 2030년까지 $1.4M ⟶ 방법론 부재 미공시

출처: 2025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2025 기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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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EU 현지 공장이 승인된 CBAM 신고인에 해당하며, 공시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양사는 어느 정도의 CBAM 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무엇이 이러한 부담을 야기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즉, 탄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CBAM 범주는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전면 시행 중인 규제 영역을 다룬다. 두세 번째 기준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나, 2028년 이후 승인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 규제안을 다룬다. 

CBAM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투자자는 규제 범위와 도입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 재무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아래 그림은 CBAM 적용 대상과 적용 제외 대상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II. CBAM 체계: 비용 부담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림 1]  CBAM 적용 및 잠재 부담 개요

출처: 2025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2025 기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Regulation (EU) 2023/956; COM(2025)041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항목 한국산 철강 코일
EU로 수출

완성 승용차 수출
(CN 8703) → EU

밴/상용차 수출
(CN 8704) → EU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EU)

적용 대상
경로 1 — 2026.1.1 시행
EU 수출입 비중 미공시

해당 없음
EU 내 조립, 수출 아님

해당 없음
EU 내 상용차 조립 없음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EU)

적용 대상
경로 1 — 2026.1.1 시행 
EU 수출입 비중 미공시

해당 없음 
EU 내 조립, 수출 아님

해당 없음
PBV는 EU가 아닌 한국에서 생산

현대자동차
튀르키예 공장(EU)

해당 없음
튀르키예 산 철강으로 EU 수입 아님

면제
승용차 적용 대상 제외(CN 8703)

해당 없음 / 현재 
튀르키예 내 상용차 생산 없음

현대자동차·기아
한국 공장

해당 없음
철강이 한국 내 생산에 사용되며 

EU로 수입되지 않음

면제
승용차 적용 대상 제외(CN 8703)

2028년 적용 제안
경로 3 — 기아 PBV PV5·PV7·PV9

 적용 대상 / 적용이 제안됨      면제      2028년 적용이 제안됨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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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1. 한국발 수출: 현재 시행 중인 CBAM 규정 

첫 번째 경로는 비EU 국가이자 CBAM 면제 대상이 아닌 한국에서 체코 및 슬로바키아 공장으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탄소비용에 초점을 맞춘다. 다만 이 경우에도 ① 원자재 및 부품과 ② 완성차 및 상용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공시된 수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현대자동차를 사례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사례 연구: 현대자동차그룹 

• 원자재: 한국산 철강 코일
시장 분석에 따르면, 체코 공장은 자동차용 철강의 약 60~70%를 현대제철과 포스코에서, 나머지 30~40%

는 유럽 현지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EU 역내에서 생산된 철강 코일은 CBAM 면제 대상인 반면, 한

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에는 탄소가격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원산지와 조달 부품별 세부 내역은 공시되지 않았

다. 유의할 점은 EU 국경을 넘어 반입되는 모듈에 내재된 철강이 원자재 코일이 아니라 조립 부품으로 분류되

는 경우, 현재로서는 2028년까지 규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 완성차 판매
EU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약 80%는 유럽 현지에서 조립되며, 이 중 46%는 EU 역내에서, 34%는 EU 역외

인 튀르키예에서 조립된다. 따라서 나머지 20%가 한국에서 완성차 형태로 수출되는 물량이다. 데이터에 따

르면 현대자동차는 EU 수출 물량 대부분이 승용차이며, 승용차는 CN 8703에 해당해 CBAM 적용 대상에

서 제외된다. 기아의 경우 일부 상용차(CN 8704)가 CBAM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현재로서는 규제 

면제 대상이다. 다만 2028년 이후 상용차까지 규제를 확대하려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 변화

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로서는 EU 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와 EU 역외에서 생산된 완성차 모두 

CBAM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로 2: 한국 1·2차 협력업체의 수출 부품 적용 대상 (2028년 예정) 

지난해 12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HS) 제73류에 따라 철 및 철강에 관한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발표되었다. 특히 COM(2025)0419에 명시된 바와 같이, EU로 부품을 수출하는 1·2차 협력업체가 원자재 

대신 부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 적용 범위를 자동차 부품 등 탄소 집약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완제품 및 반제품 형태의 하위제품 180개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수출업체들은 원자재 판매에서 가공된 부품 판매로 사업 모델을 전환해 규제상 허점을 

활용할 유인이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8년 1월 1일 부터 부품에 내제된 탄소 배출량 역시 CBAM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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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3: 한국산 기아 PV 시리즈 적용 대상 (2028년 예정)  

COM(2025)0419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추가 수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화물 운송 차량(CN 

8704)은 하위 제품 적용 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제안된 반면, 완성 승용차(CN 8703)는 여전히 CBAM 면제 

대상으로 남게 된다. 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어 EU 시장으로 수출되는 기아의 PV 시리즈는 

2028년 이후 CBAM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특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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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BAM 비용 산정 방식: 상한값과 추정치, 
그리고 독립 모델링의 한계

2026년 4월 7일 최초 CBAM 인증서 가격이 톤당 75.36유로로 확정 발표되었다. 본 장에서는 법정 산식을 살펴보

고, 이를 현대자동차그룹의 유럽 공장에 적용한 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철강 관련 비용 추정치를 제시한다. 앞 

장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데이터 공백이 존재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모델을 구성했

다. 첫째, 상한 추정치는 경로 1에 해당하는 수입 철강이 100% 한국산 고로-전로(BF-BOF) 방식 철강이라고 가정한 

경우로, 최대 부담금을 의미한다. 둘째, 실무 추정치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산 비중을 약 60%로 가정한 경우

다. 셋째, 실제값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두 추정치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것으로 가정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모델

이 가진 한계도 명확히 제시한다. 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A에서는 산식을 설명하고, B에서는 해당 산식

에 실제 수치를 대입하며, C에서는 각 추정 결과를 비교한다.

A. CBAM 비용 산식

A.1. 자동차 철강에 적용되는 법정 산식  

Regulation (EU) 2023/956 제22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의 수량은 전체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원산지에서 기납부한 탄소 가격을 반영해 조정된다. 철강 및 철의 경우, 내재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direct emissions)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속서 II). 법정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CBAM 비용 = SEEg × Q₀ × 단계별 도입 계수 × EUA 가격 − 제 9조 공제액 (예: K-ETS)

SEEg = 단위 내재 배출량 (tCO₂/t) | Q₀ = 규제 적용 대상 수입품의 무게 (단위: 톤) | 
이 경우, K-ETS 공제액 = 0 유로 (한국 철강 산업은 2030년까지 100% 무상할당제도 적용)

위 법정 산식을 자동차용 철강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철강 사용량 (t/차량)  ×  탄소집약도 (tCO₂/t)  × 단계별 도입 비율 (%)  ×  EUA 가격*  ×   
차량 대수  ×  한국산 비중  - K-ETS 공제액

한국산 조달 비중은 주요 미확인 변수이다. 단계별 도입 비율을 100%로 잡으면, 상한선을 도출할 수 있고,  
 약 60%로 가정하면 실무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다. 또 다른 핵심 변수는 탄소집약도이다.

 법정 고정값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값      미공시/미확인값      산출 결과에 따라 바뀌는 값

 ＊ EUA 및 K-ETS 가격은 시장 기대치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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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주요 범주 분류 기준  

산식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요소는 본 보고서에 컬러코딩되어 있다. 녹색으로 표시된 값은 법

적 기준인 고정값이다. CBAM 단계별 도입 일정은 Regulation (EU) 2023/956에 명시되었으며, 한국 철강 산업은 

K-ETS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권을 무상할당받는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값은 추정치이지만 합리적으로 예측 가

능한 항목으로, GMK 센터 및 다수 기관 전망치에서 따른 EUA 가격 추이, 세계자동차철강협회 및 ICCT 기준에 따

른 차량 1대당 철강 함량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포함된 수치가 포함된다. 셋째, 빨간색으로 표시된 값은 기업 공시

에 따라 좌우되는 값으로 비용 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이 공시하고 있지 않는 수치이다. 여기에는 철강 탄소

집약도, 한국산 제품 비중, 부품 분류기준이 포함된다. 모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확실성이 가장 큰 세 번

째 요소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세 가지 수치를 공시하거나 산정 방법론을 명확히 밝힌다면, 추정 범위를 크게 좁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황색으로 표시된 값은 차량대수를 의미한다. 연간 생산량이 상이하지만 본 보고서는 2024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잡았으며, 향후 예상되는 판매 대수는 산정하지 않았다. 이 변수는 매년 업데이트 되어 실제 발생

하는 CBAM 비용에 반영될 것이다.

연도
CBAM 

단계별 도입 
비율(%)

EUA 
하한값
(EUR/t)

EUA 
중간값
(EUR/t)

EUA 
상한값
(EUR/t)

비고

2026 2.50% 65 75.36 100 2026년 1분기 실제 가격: 톤당 75.36유로(2026년 4월 7일)

2027 5.00% 80 85 115 GMK 중간값

2028 10.00% 95 100 125 2028년부터 기본값 + 페널티 30% 적용

2029 22.50% 105 113 140 단계별 도입 비율이 22.5%으로 상승하며 CBAM 비용을 본격적으로 부담하는 첫 해

2030 48.50% 115 126 147 GMK 조사 결과: 톤당 128유로(BloombergNEF, S&P 등). 핵심 모델링 연도

2031 61.00% 125 130 155 단계별 적용 비율이 2030년 기준 상회

2032 73.50% 130 135 163 EU ETS 무상할당 0%에 근접

2033 86.00% 133 138 170 CBAM 전면 도입 근접

2034 100.00% 136 140 178 CBAM 대상 제품에 대한 무상할당 종료. 2034년부터 전 제품 인증서 100% 제출 필수

[표 4]  2026~2034년 상수 계수, CBAM 단계별 적용 일정 및 EUA 가격 

출처: Directive (EU) 2023/959로 개정된 Directive 2003/87/EC 제10a조 제1a항의 CBAM 단계별 적용 계수, Regulation (EU) 2023/956 제31조, GMK 센터
의 CBAM 무상할당 종료 시점 자료(2025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26년 1분기 EUA 실제 가격(2026년 4월 7일), GMK 센터의 EUA 가격 컨센서스 경로, 
BloombergNEF, ABN AMRO, Refinitiv, ICIS, S&P Global, Aurora Energy Research 및 PIK 전망, ABN AMRO 시나리오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UA 중간값은 
[표 5], [표 6] 및 [표 10]의 모델 입력값으로 사용한 시계열이며, 2026년은 2026년 1분기 실제 가격인 톤당 75.36유로를 적용했음. 2027~2028년 추정치는 GMK 센터의 
2026~2027년 컨센서스 경로인 톤당 85유로에서 톤당100유로를 1년 후행을 보수적으로 적용했음. 2029년은 저자가 보간한 값이며, 2030년은 GMK 센터컨센서스 중간
값인 톤당 126유로를 적용했음. 2031~2034년은 컨센서스 경로를 연장한 값으로, ABN AMRO의 기준 시나리오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함. EUA 하한값과 상한값은 GMK 센
터의 기관 전망 범위와 ABN AMRO의 시나리오 분석을 참고해 설정한 시나리오 범위임. 본 표는 특정 가격 전망치가 아니라 참고용 시나리오 범위를 제시함.

입력값 값 기준

차량 1대당  
철강 사용량 차량 1대당 0.9톤

세계자동차철강협회 기준, ICCT (2024년 9월),  
(모델 및 차급에 따라 ±10% 변동 가능)

K-ETS 공제 2030년까지 0유로
(2030년 이후 무상할당 비중 축소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

한국 철강 부문은 2030년까지 K-ETS 무상할당 
100% 적용 (ICAP, 202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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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변수값 – CBAM 비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요인  

• �한국산 철강 비중: 첫 번째 미확인 변수는 철강 원자재 중 한국산과 EU산 간의 정확한 비중이다. 또한 수입 

철강 중 어느 정도가 경로 1에 해당해 CBAM 산정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2028년까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중은 공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모델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적용한다. 상한선은 적용 대상 철강의 100%가 

한국산이라고 가정하고, 실무 값으로는 현대자동차 EU 공장 추정치에 따라 약 60%로 가정한다. 이는 본 모델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 �탄소집약도 (tCO₂/t):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사의 철강 탄소집약도를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모델은 의도적

으로 보수적으로 높게 평가한 수치인 2.34 tCO₂/t를 적용한다. 이는 세계철강협회의 2025년 글로벌 고로-전로

(BF-BOF) 평균값으로, 부속서 II에 따른 직접 배출량 기준이다. CBAM 산정은 직접 배출량만을 고려하지만, 이 수

치는 스코프 1, 2, 3 배출량을 포함한다. 다음 장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	 �기본값 적용 페널티: EU 규정에 따르면 2028년부터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수입업자는 탄소집약도 

가정치에 30% 할증을 적용받는다. 본 산정에는 기본값 페널티를 반영한다.

A.4. 데이터 공백과 미공시로 발생하는 모델 한계점

현대자동차그룹의 소극적인 공시 방식과 데이터 공백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는 네 가지이다. 네 가지 한계점은 

외부 추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 범위를 결정한다.

Ｉ. �경로 1에 한정: 본 모델은 경로 1의 CBAM 비용(EU 공장으로 수입되는 철강 코일에 대한 비용)만을 다룬다. 즉, 법안으로 

논의 중인 경로 2(1·2차 협력업체 부품, 2028년 예정), 또는 경로 3(기아 PBV 상용차, 2028년 예정)의 잠재 비용은 이번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II.	� 수입 철강 비중: 한국산 철강과 EU산 철강 비율은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EU산 철강에는 CBAM 부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한국산 수입 철강은 전부 CBAM 적용 대상이다. 

III. �원자재 vs. 사전 조립 부품: 한국산 철강 중 어느 정도가 단순 평판 코일(경로 1 적용)로 반입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 1·2차 협력업체를 거쳐 사전 조립 부품(현재 경로 1 적용 범위 제외) 형태로 들어오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상한 추정 모

델은 모든 한국산 철강이 원자재 코일 형태로 수출된다고 가정하므로, 현재 경로 1에서 따른 부담을 보수적으로 높

게 추정한다.

IV. �생산 방식: 현대제철의 고로-전로(BF-BOF) 방식과 전기로(EAF) 방식 생산 비중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현대자동차

와 기아의 경우, 당진제철소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용 강판은 고로-전로 방식으로 생산된다. 따라서 본 모델은 

모든 자동차용 철강은 배출 집약도가 가장 높은 방식으로 생산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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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BAM 비용 모델 결과 

앞 절에서는 CBAM 비용 산식, 모델 접근법, 한계점을 정리했다. 본 절에서는 비용 모델 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규정 

준수 여부의 차이를 검토하며, 미이행 시 30%의 기본값 할증이 적용된다. 이후 다른 모든 변수는 고정한 채, 차량 

1대당 무게, 철강 사용량과 차량 생산대수를 다양하게 적용한 시나리오를 비교해 공시 격차가 비용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B.1. CBAM 비용 산식 적용

A.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녹색으로 표시된 법적 고정값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추정치는 이미 산식에 반영되어 

있다. CBAM 단계별 확대 비중과 EUA 가격은 시기별로 상이하지만,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EUA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및 보간법을 바탕으로 중간값을 활용하였다. 

2030년까지 K-ETS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후 정책 변화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미공시 

및 미확인값은 A2절에서 언급한 대로 불확실성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측정한 글로벌 추정값을 산식에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판매한 차량 대수는 연간 생산량에 따라 달라진다. 본 사례에서는 

2024년 실적(현대자동차 330,890대, 기아 351,270대)을 차량 대수 기준으로 잡았다.

0.9 t/차량 (차량 1대당 철강 사용량) × 2.34 tCO₂/t (탄소집약도) × 단계별 도입 비율 (%)ᵗ ×  
EUA 가격ᵗ × 차량 대수 × 100% (한국산 비중) - €0 (K-ETS 가격)

 법정 고정값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값      미공시/미확인값      산출 결과에 따라 바뀌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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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따르면 상한 추정 모델의 차량 1대당 비용은 145.4달러인 반면, 실무 추정치는 87.3달러로 떨어진다. 현실적으

로 현대자동차그룹이 부담해야 할 철강 관련 CBAM 비용은 2030년 기준 실무 추정치인 5,950만 달러와 상한 추

정치인 9,920만 달러 사이에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8년부터는 배출량 데이터 미공시 시 30%의 기본값 할증이 

적용된다. 배출량 데이터 미공시로 발생하는 기본값 할증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2. CBAM 비용 모델: 상한 추정치 vs 실무 추정치 (2026~2034년)

아래 표는 사전에 정의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차량 1대당 비용 추정치,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공장별 비용 및 

합산 비용을 달러 기준으로 보여준다. 두 시나리오는 ① 상한 추정 모델 (BF-BOF 방식으로 생산된 한국산 철강 비중 100%)과  

② 실무 추정 모델(한국 60%, EU 40%)이다.

연도
단계별  

도입 비율  
(%)

EUA
(EUR/t)

EUA
(USD/t)

상한 추정 모델 — 한국산 철강 100% 
(BF-BOF)

실무 추정 모델 — 한국산 철강 약 60% 
(BF-BOF)

차량 1대당 
비용($)

체코
 ($M)

슬로바키아
 ($M)

합계
($M)

차량 1대당 
비용($)

체코
($M)

슬로바키아
($M)

합계
($M)

2026 0.025 75.36 85.2  4.5  1.5  1.6  3.1 2.7  0.9 0.9 1.8

2027 0.050 85 96.1  10.1  3.3  3.6  6.9 6.1  2.0 2.1 4.1

2028 0.100 100 113.0  23.8  7.9  8.4  16.2 14.3  4.7 5.0 9.7

2029 0.225 113 127.7  60.5  20.0  21.3  41.3 36.3  12.0 12.8 24.8

2030 0.485 126 142.4  145.4  48.1  51.1  99.2 87.3  28.9 30.7 59.5

2031 0.610 130 146.9  188.7  62.4  66.3  128.7 113.2  37.5 39.8 77.2

2032 0.735 135 152.6  236.1  78.1  82.9  161.1 141.7  46.9 49.8 96.6

2033 0.860 138 155.9  282.4  93.5  99.2  192.7 169.5  56.1 59.5 115.6

2034 1.000 140 158.2  333.2  110.2  117.0  227.3 199.9  66.1 70.2 136.4

출처: 2025 세계철강협회, 세계자동차철강협회/ICCT/기후솔루션의 차량 1대당 철강 사용량 0.9톤 가정, 현대자동차 및 기아 유럽 공장 웹사이트의 2024년 생
산 대수, [표 4]의 EUA 가격 및 CBAM 단계별 도입일정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5]  2026~2034년 현대자동차 EU 공장의 시나리오별 CBAM 비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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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CBAM 비용 모델: 상한 추정치 vs 실무 추정치 (기본값 페널티 30% 할증 포함)  

현대자동차그룹이 배출량 데이터를 공시하지 않아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차량 1대당 비용은 2030년 기준 상한 

추정 모델에서 43.6달러, 실무 추정 모델에서 26.2달러씩 추가로 증가한다. 패널티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양사 

EU 공장의 총비용은 실무 추정치 기준 7,740만 달러에서 최악의 경우 1억 2,900만 달러에서 사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단계별  

도입 비율  
(%)

EUA
(EUR/t)

EUA
(USD/t)

상한 추정 모델 — 한국산 철강 100% 
(BF-BOF)

실무 추정 모델 — 한국산 철강 약 60% 
(BF-BOF)

차량 1대당 
비용($)

체코
($M)

슬로바키아
($M)

합계 
($M)

차량 1대당 
비용($)

체코
($M)

슬로바키아
($M)

합계
($M)

2026* 0.025 75.36 85.2  4.9  1.6  1.7  3.4 3.0  1.0 1.0  2.0 

2027* 0.050 85 96.1  12.1  4.0  4.3  8.3 7.3  2.4 2.6  5.0 

2028* 0.100 100 113.0  30.9  10.2  10.9  21.1 18.6  6.1 6.5  12.7 

2029 0.225 113 127.7  78.7  26.0  27.6  53.7 47.2  15.6 16.6  32.2 

2030 0.485 126 142.4  189.1  62.6  66.4  129.0 113.4  37.5 39.8  77.4 

2031 0.610 130 146.9  245.3  81.2  86.2  167.4 147.2  48.7 51.7  100.4 

2032 0.735 135 152.6  307.0  101.6  107.8  209.4 184.2  60.9 64.7  125.6 

2033 0.860 138 155.9  367.2  121.5  129.0  250.5 220.3  72.9 77.4  150.3 

2034 1.000 140 158.2  433.1  143.3  152.1  295.5 259.9  86.0 91.3  177.3 

출처: 세계자동차철강협회 및 ICCT의 차량 1대당 철강 사용량 0.9톤 가정, 2025년 세계철강협회의 탄소집약도, 현대자동차 및 기아 유럽 공장 웹사이트에 따른 
2024년 생산 대수, [표 4]의 EUA 가격 및 CBAM 단계별 도입 일정,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1의 기본값 페널티 가산율을 바탕
으로 저자 재구성.

[표 6]  2026~2034년 현대자동차 EU 공장 기본값 페널티 적용 시 시나리오별 CBAM 비용 전망 

＊	 기본값 페널티 단계별 도입 포함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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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총비용 범위: 실제 비용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위 두 표의 비용 산정 결과를 아래 그래프로 정리했다. 하늘색 음영 구간은 규제 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범위로, 하한 

추정치, 실무 추정치 (경로 1, 한국산 60%), 및 상한 추정치(경로 1, 한국산 100%) 사이의 범위를 보여준다. 기본값에 페널티 

30%가 적용될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비용이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추가 공시가 없다면, 해당 비용 추정 범위를 더 좁히기는 어렵다.

CBAM 비용 추정치 
(백만 달러)

 상한 추정치 + 기본값 패널티 30% 할증 (2028년부터)     	  상한 추정치: 한국산 BF-BOF 100%(2.34 tCO₂/t)
 실무 추정치: 한국산 약 60%

[그림 2]  2026~2034년 현대자동차 EU 공장의 CBAM 총비용 및 기본값 페널티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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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자동차철강협회 및 ICCT의 차량 1대당 철강 사용량 0.9톤 가정, 2025년 세계철강협회의 탄소집약도, 현대자동차 및 기아 유럽 공장 웹사이트에 따른 
2024년 생산 대수, [표 4], [표 5] 및 [표 6]의 EUA 가격과 CBAM 단계별 도입 일정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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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시 격차

현대자동차는 2030년까지 체코 공장에서 단독으로 발생하는 CBAM 비용을 약 140만 달러로 제시했다. 그러나 

B절의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체 CBAM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한 철강 관련 CBAM 비용(2,890만~4,810만 달러)만 보아도, 

현대자동차가 공시한 총금액 대비 20~34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C.1. 공시 격차

2030년 기준 공시 격차 체코 공장 (현대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 (기아)

현대자동차 및 기아 공시 내역 
(2030년 전망치) $1,427,329 미공시

기후솔루션 실무 추정치
(한국산 BF-BOF 약 60%)

$28.9M
(페널티 포함 시 $37.5M)

$30.7M
(페널티 포함 시 $39.8M)

기후솔루션 상한 추정치 
(한국산 BF-BOF 100%)

$48.1M
(페널티 포함 시 $62.6M) 

$51.1M
(페널티 포함 시 $66.4M) 

출처: 2025년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2025 기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데이터, 2025 세계자동차철강협회 및 ICCT, 세계철강협회, 현대자동차 
및 기아 유럽 공장 웹사이트에 따른 2024년 생산 대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26년 EUA 실제 가격, [표 4] 및 [표 5]의 모델 값, 이행 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1의 페널티 기준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7]  2030년 기준 현대자동차그룹 EU 공장의 CBAM 공시 격차와 재무 영향

다음 장에서 핵심 변수인 탄소집약도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지금까지 상수로 가정했던 두 가지 요소를 

조정하여 현대자동차가 해당 수치를 도출한 근거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C.2. 변수값: 차량 1대당 철강 사용량 가정값 (0.9톤, 0.46톤, 0.33톤)

B절의 CBAM 비용 산정 시, 세계자동차철강협회(WorldAutoSteel)와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가 제시한 차량 1대당 

0.9톤을 적용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높게 측정한 수치를 적용했으며 투자자가 CBAM 비용에서 

발생하는 재무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고 향후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데이터 공시를 촉구한다. 따라서 

이 수치는 CBAM 비용 산정에 포함된 총 철강 중량을 다소 높게 추정할 수 있지만 본 분석에서 상한값은 유용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2030년 기준 상한선(9,920만 달러)과 실무 추정치(5,950만 달러)의 3,970만 달러 격차는 모델링 오류를 의미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선택적 공시로 인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리스크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현대제철은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2026년 2월 유럽 고객사에 공유하였으나 
투자자에게는 공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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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철강 사용량 및 한국산 비중 가정별 2030년 예상 비용 (양사 공장 합산)

철강 사용량 가정 차량 1대당 적용 
대상 철강량 한국산 철강 비중 차량 1대당 CBAM 

적용 철강량
2030년 기준 양사 

공장 합산 비용

0.9톤 — 전체 차량 기준 상한 추정치(한국산 100%) 0.9톤 100% 0.9톤 $99.2M

0.9톤 — 전체 차량 기준 실무 추정치 0.9톤 60% 0.54톤 $59.5M

0.46톤 — 원자재 코일(한국산 60%) 0.46톤 60% 0.46톤 $50.7M

0.33톤 — 현대자동차 공시 범위(한국산 100%) 0.33톤 100% 0.33톤 $36.4M

0.33톤 — 현대자동차 공시 범위(한국산 60%) 0.33톤 60% 0.198톤 $21.8M 

출처: 세계자동차철강협회 및 ICCT의 0.9톤 시나리오, 2025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및 2025 기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0.33톤 시나리오, 2025년 
세계철강협회 탄소집약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26년 EUA 실제 가격, [표 4] 및 [표 5]의 모델 값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즉, 다섯 가지 시나리오와 상한 및 실무 추정치 모델 모두 현대자동차가 공시한 CBAM 비용 140만 달러를 도출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 하에서도 현대자동차가 공시한 수치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값에 가장 근접한 수치는 차량 1대당 0.46톤이다. 차량 1대당 총 철강 중량(0.9톤)에 원자재 코일 비중(85% 추정)과 

한국산 조달 비중(60%)를 곱해 산출하였다. 한국산 철강의 약 15~20%는 사전 조립 부품 형태로 반입되며, 2028년 

전까지는 경로 1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대자동차의 2025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 1대당 철강 사용량은 

0.33톤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전체 현황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체 프레스 공장에서 가공되는 철강 사용량만을 집계한 

것으로 보인다. 중량 산출 방법론이 공개되지 않았고 추가 정보도 공시되지 않은 만큼, 아래 시나리오에서는 다른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세 가지 중량 가정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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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변수값: 차량 판매 대수 

아래 표는 주요 경로 두 개를 바탕으로 다섯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첫째, 두 가지 철강 사용량(0.9톤 및 0.33톤)을 

적용한다. 둘째, 탄소집약도 가정치(BF-BOF 세계 평균값(2.34 tCO₂/t), EU CBAM 벤치마크(1.37 tCO₂/t)) 두 개를 활용한다. 

아울러 가능할 시, 한국산 철강 비중 60%, 100%에 대한 실무 추정치와 상한값을 활용했다. 탄소 집약도 BF-BOF 

세계 평균값을 바탕으로 차량 1대당 철강 사용량 0.9톤과 한국산 철강 비중 100% 값을 적용했을 때, 차량 생산 

대수는 9,814대로 역산되는데 이는 체코 공장에서 실제로 생산한 차량 대수의 3% 밖에 달하지 않는다. 반면 EU 

CBAM 벤치마크를 바탕으로 차량 1대당 철강 사용량 상한값인 0.33톤과 한국산 철강 비중 100%를 적용할 시, 

차량 생산 대수는 45,718대로 증가하며 이는 체코 공장 생산량의 14%에 달하는 수치이다. 2030년을 기준으로 

전망한 네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현실성이 낮으며, 2026년 과도기 변수를 적용한 경우에만 공시된 CBAM 수치와 

일치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모든 변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연도별 EUA 가격과 단계별 도입 비율(B절 참고)을 반영해서 

산식을 적용하면, 현대자동차가 공시한 수치가 2026년 체코 공장의 철강 CBAM 비용 산정값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자동차의 CBAM 산정 과정에는 철강 외 다른 요소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2030년 이후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전망은 제시되어 않다. 반면, 페널티를 제외한 실무 및 상한 추정 모델만으로도 공시 수치를 상당히 

웃돌며, 철강 단일 품목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 역산 차량 대수 현대자동차 총 생산량 
대비 비중 해석

0.9t, 2.34 tCO₂/t,  
한국산100%, 2030년 EUA, 단계적 적용 9,814 3.0%

생산량의 3%에 불과 
현실성 낮음

0.9t, 2.34 tCO₂/t,  
한국산 60%, 2030 EUA, 단계적 적용 16,357 4.9%

생산량의 5%에 불과 
현실성 낮음

0.33t, 2.34 tCO₂/t,  
한국산100%, 2030 EUA, 단계적 적용 26,767 8.1%

생산량의 8%에 불과 
현실성 낮음

0.33t, 1.37 tCO₂/t (EU CBAM 기준), 
한국산 100%, 2030 EUA, 단계적 적용 45,718 13.8%

생산량의 14%에 불과 
현실성 낮음

0.9t, 2.34 tCO₂/t,  
한국산100%, 2026 EUA, 단계적 적용 318,342 96.2% 현대자동차 전체 생산량과 거의 일치

출처: 2025 세계자동차철강협회, ICCT,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및 기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25 세계철강협회, Regulation (EU) 2025/2620의 
EU 기준 벤치마크 탄소집약도 1.37 tCO₂/t, 현대자동차 체코생산법인 웹사이트에 따른 생산 대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26년 EUA 실제 가격, [표 4] 및 
[표 5]의 모델 값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9]  CBAM 시나리오별 현대자동차의 역산 차량 대수 및 생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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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결정하는 변수인 탄소집약도를 조정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살펴본다. 먼저 2030년 철강 

생산 시나리오를 분석한 뒤,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감축 경로 및 생산 방식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여섯 가지 핵심 

경로를 검토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보고서에서 세계철강협회(WorldSteel)의 2025년 고로-전로(BF-BOF) 세계 평균값이자 스코프 1, 

2, 3 배출량을 포함한 수치인 2.34 tCO₂/t 를 보수적인 상한값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제 배출 수준을 과대 추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제철이 한국 제철소에서 검증된 직접 배출량을 공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수적인 상한값 

및 최대값으로 활용한다. 참고로, 고로-전로(BF-BOF) 생산 방식에 대한 EU의 공식 기본 벤치마크는 1.37 tCO₂/

t이다(스코프 1, Reg. 2025/2620). 여기에 기본값 페널티 30% 할증을 적용하면 탄소집약도는 1.781 tCO₂/t이 된다. 이는 

참고용 하한값으로, 실제 페널티는 미공시된 배출량에 따라 적용되며 벤치마크 대비 훨씬 높을 것이다.

A. 2030년 철강 생산 시나리오 분석

위의 세 가지 시나리오는 제3장에서 제시한 동일한 CBAM 법정 산식을 사용하여 2030년 및 이후의 비용을 산정하

고 비교한다. 본 산식에 대입한 가정치는 예시 목적의 추정치이며, 향후 기업이 세부 데이터를 공시하면 실 수치로 대

체할 수 있다. 아래 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적용한다. 차량 1대당 철강 사용량은 900kg로 고정하고, 여기에 시나리

오 A, B, C에서 제시된 탄소집약도, EU 역외 원자재 조달 비중 (실무 추정치 60%), 단계별 도입 비율 48.5% (2030년 기준), 

예상 EUA 가격 (톤당 142.4달러), 그리고 2024년 기준 자동차 생산량을 곱한다.

IV. �CBAM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탄소집약도 

연도 단계별 CBAM 도입 
비중

EUA
(EUR/t)

A: 2.34
스코프 1, 2, 3

($M)

B: 1.370
EU 벤치마크

($M)

C: 1.781
B + 기본값 페널티($M) 

(참고용 하한값)

2026* 2.50% 85.2 $1.8 $1.1 $1.2*

2027* 5.00% 96.1 $4.1 $2.4 $2.9*

2028* 10.00% 113.0 $9.7 $5.7 $7.4*

2029 22.50% 127.7 $24.8 $14.5 $18.8

2030 48.50% 142.4 $59.5 $34.8 $45.3

2031 61.00% 146.9 $77.2 $45.2 $58.8

2032 73.50% 152.6 $96.6 $56.6 $73.6

2033 86.00% 155.9 $115.6 $67.7 $88.0

2034 100.00% 158.2 $136.4 $79.8 $103.8

[표 10]  2026~2034년 타임라인:  현대자동차 및 기아 유럽 공장 실무 추정치 

출처: 2025 세계철강협회, Regulation (EU) 2025/2620, 이행 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1, 세계자동차 협회 및 ICCT, 현대자동차 
및 기아 유럽 공장 웹사이트에 공시된 2024년 생산 대수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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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현대제철: 하이아크( Hy-Arc) 포스코: 하이렉스(HyREX)

기술

• �1단계: EAF + BF 결합 공정 (철 스크랩/HBI를 EAF에서 
용해한 후 BF 용선과 BOF에서 결합)

• 2단계: 용선을 Hy-Arc EAF에 직접 투입

• 3단계 (~2050년): 수소기반제철 + 대형 EAF

• �유동층 반응기(FBR)와 전기용융로(ESF)를 활용한 수소 
기반 직접환원철(DRI) 기술. BF-BOF 제거하여 석탄을 
사용하지 않음

현황 

• 1단계: 2026년 1분기부터 가동

• �2단계: 2022년 EAF를 통해 1.0GPa급 고강도강 시험 
생산 성공 

• 3단계: R&D 진행중, 아직 상용화 

• �2024~2026년: 일일 24톤 규모 HyREX 파일럿 착수, 
엔지니어링 설계 완료, 올해 6월 연산 250만 톤 규모 EAF 
가동 예정 

• �2028~2030년: 포항제철소에 연 30만 톤 규모 실증 
플랜트 건설 및 상용화 타당성 평가 진행

• �2031~2050년: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FINEX를 
HyREX로 전환. 설비 당 연 100만 톤 규모

탄소집약도  
목표

• �1단계: BF-BOF 대비 약 20% 감축 → 약 1.096 tCO₂/t 
(CBAM 기준)

• ��2단계: BF-BOF 대비 약 40% 감축 → 약 0.82 tCO₂/t 
(CBAM 기준)

• �3단계: BF-BOF 대비 약 90% 감축 → 약 0.13 tCO₂/t 
(CBAM 기준)

• �천연가스 DRI: 약 0.481tCO₂/t (EU CBAM DRI 벤치마크)

• �녹색수소 DRI: 약 0.05 tCO₂/t (IEA 녹색 철강 기준에 근접)

상용화 일정 • �2단계: �Hy-Arc 기술 도입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단기 상용화 추진 예정 

• �2025~2026년 실증 플랜트. 2030년 이후 상용화 예정

• �루이지애나 제철소(H₂-ready), 우선 블루수소를 활용하여 
2029년 말 가동 목표

주요 리스크 
요인

• �충청남도 당진에 신규 화력발전소(LNG) 건설 중 
(2025년), 2028년 가동 예정. 전력망 대비 연간  
410,216 tCO₂e 추가 배출 전망

•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 = 0%

• �2030년 12% 감축 목표는 중공업 부문에 25~30% 
감축을 요구하는 IEA 1.5°C 경로에 크게 미달

• �HyREX는 실증 단계이며 아직 상용화 전
• �녹색수소 비용과 가용성이 여전히 핵심 제약 요

B. 현대제철 및 포스코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와 수직계열화되어 있다. 포스코 역시 한국 철강 공급망의 주요 철강사이다. 한국 철강 부문의 

탄소배출집약도 감축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현대제철의 독자 전기로 설계 기술인 하이아크(Hy-Arc)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를 살펴본다. 

위 표에서 논의한 각 항목은 다소 기술적인 성격을 띠므로, 다음 절에서는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감축 경로가 철강 

관련 CBAM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시를 제시한다.

출처: 현대제철 및 포스코 기업 웹사이트(2026), Regulation (EU) 2025/2620의 CBAM 기준 탄소집약도 환산값, IEA의 『Achieving Net Zero in Heavy 
Industry Sectors in G7 Members』 1.5°C 경로 기준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11]  현대제철 하이아크(Hy-Arc)와 포스코 하이렉스(HyREX) 비교: 기술, 현황, 탄소 집약도 목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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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나리오는 탄소집약도가 CBAM 관련 철강 비용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2050년 목표 

기술이 실현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 5,800만 달러 이상의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기술 

타당성 평가와 녹색 철강 양산 체제 속도에 따라 감축 경로가 달라진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표 12]  2030년 탄소집약도 시나리오별 CBAM 비용 추정치: 현대자동차 및 기아 유럽 공장, 실무 추정 기준 
기준: 차량 1대당 철강 0.9t | 한국산 비중 60% | CBAM 단계적 적용 비율 48.5% | EUA 가격 142.4달러/t | 차량 682,160 대

출처: 현대제철 및 포스코 기업 웹사이트(2026), IEA 2025, Regulation (EU) 2025/2620의 기준 시나리오, 2025년 세계철강협회의 기준 탄소집약도, [표 4] 
및 [표 5]의 비용 모델 값,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26년 EUA 실제 가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시나리오 탄소집약도
(tCO₂/t)

CBAM 부담비용 
(차량 1대 기준)

2030년 양사 공장 
합산 비용  

(실무 추정치, $M)

세계철강협회 기준 
상한값 대비 절감액

세계철강협회 2.34 — 기후솔루션 보수적 상한 추정치
(스코프 1,2,3 포함 — CBAM 비용 과대 추정) 2.340 $87.26 $59.5 기준

CBAM 벤치마크 + 페널티 30% 할증 (1.781)  
(검증 데이터 미공시 시, 2028년 이후) 1.781 $66.41 $45.3 -$14.2

CBAM BF-BOF 벤치마크 (1.370) → EU 벤치마크 1.370 $51.09 $34.8 -$24.7

현대제철 하이아크(Hy-Arc) 1단계 (~1.1)
(BF-BOF CBAM 벤치마크 대비 20% 감축) 1.096 $40.87 $27.9 -$31.6

현대제철 하이아크(Hy-Arc) 2단계 (~0.82)
(BF-BOF CBAM 벤치마크 대비 40% 감축) 0.822 $30.65 $20.9 -$38.6

포스코 HyREX 천연가스 기반 DRI (0.48)
(EU CBAM DRI 벤치마크 Reg. (EU) 2025/2620) 0.481 $17.94 $12.2 -$47.3

현대제철 Hy-Arc 3단계 (~0.14)
(BF-BOF CBAM 벤치마크 대비 90% 감축) 0.137 $5.11 $3.5 -$56.0

포스코 하이렉스(HyREX) 녹색수소 DRI (~0.05)
(무배출에 근접, 2035년 이후 목표) 0.050 $1.86 $1.3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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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비용 절감 방법

현대자동차그룹이 CBAM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여섯 가지이다. 아래 표는 각 방법의 특징, 비용 절감 효과, 

필요한 자본, 실행 시점, 그리고 해당 방법이 실제로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단순히 탄소회계상 

배출량을 조정하는 데 그치는지를 검토한다.

두 기준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 효과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산정했다. 첫째. 업계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글로벌 BF-

BOF 평균 탄소집약도를 바탕으로 상한값을 설정했다. 둘째, 목표 하한값은 EU CBAM 공식 기준인 1.37 tCO₂/t를 

활용하여 산출했다 (실무 추정치, 2030년까지 3,490만 달러). 후자는 국내 철강 생산기업(예: 현대제철, 포스코)이 유럽 최고 

수준의 설비 표준을 충족할 때만 비로소 달성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표 13]  비용 절감 방법  

경로 요인 탄소집약도 
(tCO₂/t)

하한값 대비 
2030년 
절감액  

(실무 추정치) 
($M)

상한값 대비 
2030년 
절감액  

(실무 추정치) 
($M)

자본투자
(CAPEX) 실행 시점 탈탄소화  

목표 달성 여부

1. �현대제철 Hy-Arc/  
포스코 HyREX:
철강 탄소 집약도 감축
• Hy-Arc 2단계
• Hy-Arc 3단계
• HyREX NG DRI 
• HyREX 녹색 수소

탄소집약도

0.822 -$13.9 -$38.6

현대제철 및 
포스코의 상당한 
자본투자 필요 

시범 사업 단계  
(상업화 단계 X),  
장기 단계 목표

가능
구조적인 배출량 감축

0.137 -$31.4 -$56.0

0.481 -$22.6 -$47.3

0.050 -$33.6 -$58.3

2. �유럽 EAF 철강 조달:  
조달 지역 전환

철강 조달 지역
(예: 한국산 비중 
60% → 30%)

-

−$17.4 −$29.8 자본 투자 없음.
 운영 조달

즉시 실행 가능하나, 
설비 건설 계획 필요

일부 
EU EAF의 탄소 
집약도가 더 낮음

3. �EU 역외 공장 (튀르키예/ 
미국 루이지애나 주):  
공장 위치 이전

공장 위치 전액 절감 가능성
경로 1+2 회피

대규모 자본투자 및 
공급망 차질

중장기 사업 및 계획 
필요

불가능 
비용 부담의 이전 효과  

(배출량 감축X)

4. �검증된 공시 자료:  
2028년 이후 기본값 
페널티 30% 할증 회피

데이터 공시 −$10.5 −$17.9
비용 발생 X

거버넌스 선택에 
따라 다름

즉시 실행
(단계별 페널티 적용: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30%)

불가능 
제도 준수 O
탈탄소화 X

5. �K-ETS 제 9조 한국 탄소 
가격 공제  
(제3국 탄소 가격제도)

탄소 가격제 
정책

현대자동차 일부 상쇄 필요 
(EU 집행위 승인 및 국내 

정책 변화 필요)

비용 발생 X
외교/법적 사안

2030년 이후 
(유럽 집행위 승인 대기 
및 K-ETS 정책 변화)

일부 
탄소 상쇄 O

배출량 감축 X

6. �스크랩-EAF 생산  
(EU CBAM 기준 벤치마크) 
2차/재활용 철강으로 전환

탄소집약도 0.072 -$33.0 -$57.7 소규모 자본투자 
(스크랩 공급망 건설)

단시일 내 실행 
(현재 상용화 가능)

가능 
구조적인 감축 효과

비고: 경로 2 (유럽 EAF 철강 조달)
경로 2는 EU EAF 철강 생산량과 한국산 수입 철강 비중 간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유럽산 철강과 한국산 철강 비중이 바뀌면 CBAM 비
용을 0으로 낮출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산 비중의 실무 추정치가 60%에서 30%로 감소한다고 가정했다. 원산지 중심 접근법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검증
된 철강 조달 목표에 기반하지 않았으며, 단순 예시로 활용하였다.

출처: 현대제철 및 포스코 기업 웹사이트(2026), Regulation (EU) 2025/2620, 이행 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1, 국제 탄소거래 
파트너십(ICAP)의 한국 제4차 계획기간 K-ETS 할당계획, Regulation (EU) 2023/956 제9조, [표 4] 및 [표 5]의 비용 모델 입력값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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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 CBAM 적용 범위는 단일 수치로 설정할 수 없으며 훨씬 더 복합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불어 CBAM 적용 범위를 고배출 산업재를 사용한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확대하려는 논의도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그룹의 잠재 부담을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은 두 가지다. 첫째, 사전 조립 부품 형태로 

수입되는 자동차용 철강은 현행 생산품 분류 규칙상 CBAM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둘째, 완성 승용차(CN 8703)와 

상용차(CN 8704)는 수입품으로서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8년 이후 완제품으로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경로 2)와 상용차를 규제에 편입하는 방안(경로 3)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공시 격차로 인해 본 보고서 모델은 한국산 고로-전로(BF-BOF) 철강 생산 비중 100%를 상한 추정치로, 60%를 실무 

추정치로 사용했다. 스코프 1, 2, 3 배출량을 포함한 2.34 tCO₂/t의 탄소집약도 가정은 직접 배출량만 포함하는 

실제 CBAM 비용을 과대추정하지만, 분석에 중요한 기준이다. 2028년부터 적용되는 미공시 페널티 30% 할증을 

제외하고 상한선 가정을 적용할 경우, 2030년에 체코 공장과 슬로바키아 공장이 부담해야 할 철강 관련 CBAM 

비용은 각각 4,810만 달러와 5,1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실적인 실무 추정 시나리오에서는 비용이 각각 

2,890만 달러와 3,070만 달러로 산정된다. 만약 탄소집약도를 EU 법정 기준인 1.37 tCO₂/t로 낮춰서 잡을 경우, 

비용은 상한값 각각 2,820만 달러와 2,990만 달러, 실무 추정치 각각 1,690만 달러와 1,790만 달러로 낮아진다.

현대자동차가 제시한 21억 원(약 140만 달러)을 역산해보면, 이는 2030년 전망치라기보다 오히려 단계별 도입 비중 

2.5%와 2026년 1분기 EUA 가격인 톤당 75.36유로를 적용한 2026년 과도기 추정치와 일치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철강이 CBAM 산식의 유일한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투자자가 현대자동차의 

CBAM 관련 공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국 기업 배출량 데이터 미공시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량화되지 않은 변수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현대제철이 올해 초 EU 설명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세부 데이터는 내부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에게 공시되지 않았을 뿐이다.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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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탄소집약도에 따른 주요 범위 변동성

유럽연합 집행위가 한국산 철강에 적용한 기본값은 2030년 추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공시 데이터 중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EU 내 두 공장(체코 및 슬로바키아)에 사용하는 철강의 탄소집약도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금까지 철강 탄소집약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세계철강협회의 

2025년 BF-BOF 세계 평균값을 바탕으로 2.34 tCO₂/t라는 보수적인 추정치를 채택하고, 이 부분을 명시하였다. 본 

부록에서는 해당 값에 공시된 수치를 적용할 시, 주요 추정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가장 권위 있는 대체 기준은 이행 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1에 명시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국가별 기본값이다. 본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입업자가 검증된 배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EU 

법에 따라 한국산 철강에 기본값이 적용된다. 자동차용 철강 공급을 구성하는 판재 품목의 경우, 한국에 적용되는 

기본값은 다음과 같다. 열연 제품(CN 7208)의 경우 2.118 tCO₂/t, 냉연 및 코팅 제품(CN 7209–7210)의 경우 2.144 

tCO₂/t이 적용되며, 모든 값은 본 보고서에서 인용한 수치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아래 표는 2030년 상한값, 실무 추정값 및 공시 데이터 대비 배수를 재산정한 것이다. 각 기준에 따라, 다른 변수는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산출하였다.

부록

탄소집약도  
(tCO₂/t)

2030년 상한값 
($M)    

2030년 실무 
추정치 ($M)    

공시 데이터 대비 
배수 (배) 근거

2.118 89.8 53.9 62.9
한국에 대한 EU 기본값: CN 7208, 열연 평판 제품  
(산세척 및 오일 코팅 제품 포함)

2.144 90.9 54.5 63.7
한국에 대한 EU 기본값: CN 7209 및 7210, 냉연 및 코팅 
평판 제품

2.34 99.2 59.5 69.5 2025년 세계철강협회 고로-전로(BF–BOF) 세계 평균값

[표 14]  유럽 공장(체코 및 슬로바키아) 탄소 집약도에 따른 2030년 상한값



29

보이지 않는 탄소 청구서: 현대자동차그룹 공급망에 쌓이는 CBAM 비용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보고서에 사용된 모델은 유럽집행위원회 모델보다 더 보수적이며, 한국산 철강에 적용되는 기본값을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CBAM 비용 추정치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2) �상한값을 보수적으로 설정해도 보고서 결론은 동일하다. 한국의 최소 기본값을 적용하더라도 2030년 

상한값은 여전히 8,980만 달러로, 공시된 금액의 63배에 달한다. 배수는 약 63~70배 사이로 추정된다. 

따라서 공시되지 않은 변수가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뿐,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강재 구성에 CN 7225–7226에 포함된 첨단 고강도강 및 핫스탬핑강과 같은 합금 등급이 포함된 경우, 

한국의 기본값 범위는 4.03~5.32 tCO₂/t이다. 본 보고서의 잠재적 오차는 CBAM 비용을 과대평가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쪽에 가깝다. 

즉, 기업만이 이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시를 세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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